
 <예술인과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온택트수다> 

결과보고서

수다명  퐁당퐁당 - 모하구지내?

키워드  일상 신청자 김한은

프로젝트 
결과

 퐁당퐁당 참여자 5인(이하 HE,YM,Z,H,S)이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통해 1시간 40분간 대화를 나눴다.
 

1. 우리들의 SNS 활용기 !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피로
도에 관한 대화가 주를 이뤘다. 대다수 사람이 사용하고, 이미지를 기반
으로 하는 SNS기 때문에 시각 작업을 전달하기에 충분히 효과적인 플랫
폼이었지만, 그만큼 활용해야 한다는 강박과 피로가 높았다. 일상과 작업
이 혼재된 타임라인 안에서, 인맥을 쌓거나 이미지를 계속해서 업로드 해
야 한다는 부담감과, 늘어나는 광고와 정보량에 대한 피로함에 관해 이야
기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가 dm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네트워킹에 도
움을 주고 이미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여, 대안을 찾기 어렵다
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 
 
2. 작업은 좀 어때 - 작업공간, 피드백
 다섯 명의 참여자 모두 작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회의감과 막연
함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인 생활과 작업을 지속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
담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작업을 공유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에 따른 공
허함, 전문성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장비와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서 어려
움,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함,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는 현
실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대화가 줄을 이었다.
 
3. 내가 이걸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돈 벌려고 이러고 있을 줄 몰랐
어)
 이전엔 생각지 못했던 분야에서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거나 회사
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각자의 의외성은 주로 경제적
인 이유였다. 조형예술을 전공하고 졸업한 친구들은 현재, 가구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문신, 영화, 음악 등 다양한 갈래로 나아가고 있다.

아래는 참여자 5인의 후기이다.



 HE의 후기
애초에 서로의 근황을 묻고자 했던 취지에 맞춰 근황에 대한 소소한 잡
담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안부를 묻자마자, 2년이라는 만남의 공백기가 
무색하게 다들 편하게 근황을 알려주었다. 학창 시절부터 달랐던 성향처
럼, 학교 밖에서는 더욱더 다르게 살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놀
랍도록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바깥 생활이 축소되자 반대로 
늘어나게 된 SNS 활동과 작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상 
밖의 행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즐거운 수다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모두 안고 있던 무거운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YM의 후기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비슷한 대화가 반복되었다. 함께 공부
했던 친구들과 학교 밖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새로웠다. 2년의 공백만큼 
생활과 일상의 변화가 있었지만, 공유하고 있는 고민과 생각이 비슷하다
는 것이 놀라웠다. 아직은 확신이 없고, 여전히 막막하고 조금은 두려운 
생활을 친구들은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해갈지 궁금하다. 지금으로부터 또 
2년 뒤에 같은 대화를 나누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
✶

 Z의 후기
SNS를 통해 전시한다는 너희들의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의 여파로 전시, 
공연, 행사 등등 많이 축소되고 취소되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
다. 미대 졸업 후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작업을 지속하는 일, 돈을 버는 일, 혹은 일상을 유지하
는 취미나 새로운 배움 같은 것들. 이 사이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는지, 
혹시 나만 불안한 건 아닌지.
다들 외로울 때 집에서 스토리 한 장 올리고, 오랜만에 맛집에 가면 음식 
사진 올리는 건 비슷하구나. 그리고 역시 전시, 공연 홍보는 SNS가 최고
다. SNS가 포트폴리오가 되는 시대. 사업을 준비하려는 사람, 취직하려
는 사람, 일단은 알바와 작업을 병행하려는 사람, 취직해도 퇴근 후에 작
업하려는 사람. 
당장 6개월 뒤에 우리는 뭘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에게 ‘일상’
이란 뭘까? ‘일상적’인 것은 뭘까?

 H의 후기
오랜만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코로나로 인해 화상채팅을 통해 만났
다. 이 언택트 수다의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지로 시작했다. 형식적인 말 
몇 마디가 끝나자 서로의 근황에 관해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최근에 면접을 보고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작업과 



                                                                              

생계를 어떻게 조율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우울과 막막함을 가졌는지 얘
기하다 보니 우린 학교 다닐 때와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우리의 관계는 2년의 공백에도 끊어질 듯 하다가
도 이어져 왔고 우리의 대화 내용도 그랬다. 말 없는 침묵도 다음을 말하
기 위한 준비였고 우리의 공백도 그러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S의 후기 
2년이 지난 지금, 각자는 비슷하면서 또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다. 각자가 
하는 일은 차이가 난다면 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나 생각들이 공통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위안이 되었다. 미
래에 대해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주로 
겹쳐있었는데, 각자가 나름의 방법대로 타협하거나 받아들이는 방법을 들
으니 조금은 객관적인 시선이 생긴 것도 같다.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공간- 공간을 위한 지원자금- 자금을 위한 작업이 굴레처럼 돌아가
는 현상이 우리 다섯 명에게 작업과 일상에 있어 꽤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